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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코너는 <월간당뇨>를 보시는 독자 여러분들의 질문과 건의사항을 모아 답변과 방향을 제시하는

코너입니다. <월간당뇨>를 보고 당뇨관리에 관한 궁금한 점, 그 달 내용에 관해 의문 나는 점, 당뇨

관리를 하면서 궁금한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

설탕 신 올리고당을 장기간 섭취

해도 되나요? 가족 중 당뇨병환자

가 아닌 사람도 올리고당 장기간 섭

취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? 

올리고당은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

가 되지 않고 소장에서 흡수가 되

지 않으며, 장까지 도달해야만 비

피더스균에 의해서만 분해 흡수되

므로 장건강에 좋고 혈당을 올려

주지 않으므로 당뇨병환자나 다이

어트 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.

그러므로 올리고당은 당뇨병환자

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좋은 당

이므로 가족 모두가 사용해도 좋습

니다.

72세 환자입니다. 작년 혈당검사를 했을 땐 저혈당이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면서 병원에선

쵸콜렛이나 사탕같은 것을 자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. 그런데 최근 얼굴이 붓고 여기 저기 쑤

시고 피곤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공복 시 혈당수치가 210정도가 나왔네요. 게다가 골다공증에

관절염까지 왔는데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좋을지요. 그리고 당뇨가 갑자기 생길 수 있나요?

내분비내과에서 당뇨병만을 생각하면 운동을 해야 혈당이 내려갈 수 있고요, 신경외과에서 골

다공증이나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게 운동을 하게 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

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므로 당뇨와 관절염, 골다공증을 같이 진료받을 수 있

는 종합병원에서 협진이 이루어 져야 할 것 같네요.

그리고 당뇨병이 발병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. 관절

염, 골다공증을 치료할 때의 스트레스와 약물 섭취, 운동부족 등으로 갑자기 올수 있다고 생

각합니다.

발의 굳은살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관리법

을 좀 알려주세요.

당뇨병환자의 경우 발에 굳은살이 생겼다고 칼이나

티눈약 등으로 제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. 우선 의

사에게 자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. 개 환

자들이나 그 주위 사람들이 무심코 혹은 이득이 되

리라 생각하는 것이 의학적으로나 실제로 심각한 문

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남들이

좋다고 하거나 혹은 남에게 좋았던 것이 당뇨병환

자, 특히 당뇨병성 족부질환 환자에게 안 좋을 때가

많습니다. 무엇인가 발에 좋은 것이라 생각되어 시

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의사(족부외과 의사)에게 한

번이라도 물어보고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물집이

나 부기, 열기, 출혈, 피부색 변화 등 비정상 소견이

나타나면 속히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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